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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

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(아시아경제 5.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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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
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

◇ 최근 원전이용률 상승은 격납건물 철판부식, 콘크리트 결함 등
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가 마무리된 원전이 순차적으로
재가동됨에 따른 것임

◇ 5월 9일 아시아경제 <치솟는 원전이용률 탈원전 속도 늦추나> 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정부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단축해 가동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
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음

□ 정부 관계자는 ‘19년 하반기 원전 이용률이 90%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
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
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. 그러므로 에너지
전환정책과도 무관함

ㅇ ‘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(9기), 콘크리트
공극(13기)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
’16.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며,

ㅇ 최근 원전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
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른 것으로, 한수원에
따르면 ‘18년 3/4분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70%대를 기록하였음

< 분기별 원전이용률(%), (한수원) >

   
구 분 ‘17.4Q ‘18.1Q ‘18.2Q ‘18.3Q ‘18.4Q ‘19.1Q

이용률(%) 65.2 54.9 62.7 73.2 72.8 75.8

□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이용률이 90%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
한 바 없음

     * 다만, 한수원은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올해 원전이용률이 77%대를 기록할 
것으로 전망 

 ※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최광준 서기관  / 김진상 사무관(044-203-5296)


